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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, 중서부 지역 농지 가격 급등

1. Financial Times(2011.11.15) 주요 내용

m 미국 중서부 농지가격이 3/4분기 중 전년 동기대비 25% 상승하여 1977

년 이래 최고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조사결과에

서 나타남.

- 조사 대상 지역은 옥수수 곡창지대인 일리노이, 인디애나, 아이오아,

미시간, 위스콘신주임. 이들 지역의 농지 가격은 작년 3/4분기 대비

크게 상승함.

※ 지역별 농지 가격 작년대비 증가율: 아이오아 31%, 미시간 16%,

인디애나 29%

m 농지 가격 상승은 금년 옥수수 가격이 크게 상승한데 기인함. 즉, 옥

수수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가 소득이 향상되자 농지 구매 수요가 증가

하고 있는 것임.

※ 금년 미국 총 농가 순소득은 작년보다 30.8% 증가한 1,040억 달

러로 집계됨(USDA).

- 또한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은 농지 가격 상승이 신용대출 여건이 개선

되고 있고, 농지 대출 이자가 더 하락한 데 기인한다고 지적함.

m 더욱이 농업소득을 더 많이 올리려는 농민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까지

농지 구매에 가세해 농지 가격 상승을 견인함.

- 지역 은행 관계자들은 “외부 투자자들이 농지를 구입하고 있다”며

“그들은 농지를 지금 투자해야 하는 자산으로 보고 있다”고 말함.

m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위기의 발단이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(비유량

주택담보대출) 사태를 비유하며 최근 농지 투자 과열을 우려함.

-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관계자는 “현재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고 있지만,

금리가 인상될 경우, 농지 투자자들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촉발될 가능성이

높다”라고 우려를 나타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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